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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에서 시행한 신장이식과 젊은 수혜자에서

시행한 신장이식의 예후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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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nal Transplantation in Aged Over 60 Years Demonstrates Compatible

Clinical Outcomes to Younger Recipien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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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목적:�한국에서�신대치�요법을�시작하는�환자는�빠른�속도로�고령화�되고�있으나�그에�비해�고령환자에서�신장이식은�아직�

활발히�수행되지�않고�있다.�이�연구에서는�노인환자에서�신장이식의�성과를�20-59세�환자에서�신장이식의�성과와�비교하여�보

고자�한다.�

연구방법:�1993년�5월부터�2013년�12월까지�서울아산병원에서�시행된�신장이식을�대상으로�의무기록을�후향적으로�분석하였

다.�수여자의�연령이�20세�미만인�경우와�신장�이외의�다른�장기를�수여자가�이식�받은�적이�있는�경우는�배제하였다.��

결과:�총�3205건의�신장이식�중�2535건이�생체�장기�제공자�신장이식�이었고,�670건이�뇌사자�이식�이었다.�이식�신�생존률은�

생체�장기�제공자�신장이식과�뇌사자�이식�모두에서�60세�이상�환자군에서�유의하게�높았으나,�사망을�중도절단�사건으로�간주

하여�분석한�이식신�생존률은�20-59세�환자와�60세�이상�환자군에서�유의한�차이가�없었다.�표준화사망비는�60세�이상군이�

20-59세�환자보다�더�낮은�경향을�보였다.�수혜자의�연령이60세�이상의�고령인�것이�생체�장기�제공자�신장이식에는�이식신이�

반감기에�도달하기�전에�기능을�상실할�위험인자였으나,�뇌사자�이식에서는�위험인자로�작용하지�않았다.

결론:�60세�이상의�고령에서�신장이식은�20-59세�연령군과�비교하여�이식�신�생존률�면에서�유의한�차이를�보이지�않는다.�따라

서�노인층에서�신장이식을�신대치�요법의�한가지�방법으로�적극적으로�고려하는�것이�필요하겠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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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Death censored graft survival in (A) living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and (B) deceased donor kidney transplantation.


